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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년도 제3차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15일 10:00에 열고 노동조합이 요구한 당기순이익의 5%에 해당하는 645억원의 복지기금 출연에 대해 논의했다.
 사측은 “회사가 잘 나갈 때 많이 출연해 그렇지 못할 때 적절히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기금의 목적일 것”이라고 밝히고 “지난해 회사는 당초 500억 출연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1000억원을 출연했으니 선출연으로 생각하고 올해는 조합의 645억 요구에서 500억원을 뺀 150억원을 출연하자”는 논리를 펼쳤다.
 노동조합은 “회사가 잘 나갈 때 당기순이익 5%이상을 출연한적이 있느냐?”고 되묻고 지난해의 1000억 출연은 당초 1300억원을 출연했어야 하는 것을 조합이 회사의 사정을 감안해 1000억원에 합의해준 것이라며 사측의 억지논리를 반박했다. 또한 배당금 지급 등 주주에 대한 약속은 철저히 지키는 회사가 내부 종사원과의 약속인 복지기금 출연에 대해서 자의적 판단으로 축소하려 한다며 사측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.
 이에 사측은 잠시 정회 후 150억원에 50억원을 추가한 200억원 출연이라는 제안을 했으나 노동조합은 “645억원에서 단돈 1원도 줄일 수 없다”며 복지기금 645억원 출연을 강하게 요구했다. 이어 “조합은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안건으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맞지 않은 것”이라며 “회사가 약속한데로 이행만 한다면 이렇게 논의할 것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단체협약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고 협의회를 마쳤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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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일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


사측 200억 제의, 노동조합 복지기금 645억원 전액 요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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